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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정보화 사회 

주요한 소통도구  하나이다. SNS는 이용자가 개

인 로필을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의 커뮤니티이다(Kiss & Griffiths, 

2011). 이러한 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체험

하려는 학생들에게 더욱 매력 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2018)의 SNS이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SNS 이

용률은 20 (92.8%)가 가장 높으며 SNS의 주요

한 이용 이유로는 친교와 교제를 해서라는 응

답이 76.5%로 나타났다. 

SNS 사용이 증가한 것은 스마트폰과 태 릿 

PC가 등장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인간 계를 형

성하거나 강화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SNS 사용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 이면

에 SNS의 부정 인 향 한 증가하고 있다. 

학생의 SNS 이용 황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100명 내외의 SNS 인맥을 가진 학생의 수가 

81.6%로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SNS 친구 

 SNS로만 유지되는 인맥이 반 이상이라는 응

답이 72.4%로 조사되었다(홍구표․ 혜성, 2017). 

 세계 으로 3억 5,000만 명 이상이 SNS상에

서만 계를 유지하는 등 오 라인 화의 단 을 

보이며 지속 으로 SNS를 확인하고 반응을 살피

는 등 과다사용으로 인한 SNS 독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Sickfacebook, 2010). 

SNS 독경향성이란 SNS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함으로 단  내성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소 ․

김종남, 2014). SNS 독경향은 우리 사회에 많

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SNS 이용자들은 상

 박탈감, 원치 않는 교류에 한 가식  표 , 

거부감, 독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황성욱․박

재진, 2011). 한 SNS 독은 인 계의 친

감을 하시켜 인 계에서의 만족감을 낮추는 

등 사회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서거, 2013), 

소외감을 야기하고(송혜진, 2011), 우울과 외로움

을 유발한다(Donelly & Kuss, 2016) 이러한 문

제들이 드러나면서 SNS 독경향성에 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서거, 2013; 송혜진, 2011; 황

성욱․박재진, 2011; Donelly & Kuss, 2016 etc.). 

특히 SNS 독경향성을 방하기 해 SNS 독

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는데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SNS 독이라는 역

기능을 차단하기 해 4차 산업시 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SNS 사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오히려 SNS를 건 하게 사용하도록 안

내한다면 인 계 유지와 정보 활용을 해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메커니즘

을 살펴보았다.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심리사회  험 변인으로 내  자기애가 있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

애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기애는 외  

자기애와 내  자기애로 나뉜다. 외  자기애

는 지배욕이 강하며 자기의존 이고 타인을 의심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  자기애는 웅 하고 과

장된 자기지각과 과도한 찬사  과시  태도를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김선미․서경 , 2015). 

내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거 당하거나 상

처받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겁이 많고 

소심해 보이지만 내 으로는 자아도취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류경희․홍혜 , 2014). 이러한 내면

 자기애는 외  자기애보다 더 병리 이고 역

기능 일 가능성이 높다(Rose, 2002). 조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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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3)과, 김선미․서경 (2015)은 내  자

기애가 높은 사람이 SNS과다사용 는 독에 빠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도 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성 간에 유의미한 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 독증후군모델에 의하면, 내

 자기애가 SNS 독경향성으로 나아가기  

근 선행요인으로 부정  정서가 나타난다. 내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타인의 

반응을 그 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왜곡할 가능성

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정균․장석진

(2014)은 내  자기애와 계  공격성 간의 

계에서 인지왜곡인 비합리  신념의 매개효과

를 검증했다. 인지왜곡은 자신, 타인, 사회에 

해 비 실 이고 인 기 나 요구에서 비롯

된다. 이러한 인지왜곡이 많은 사람은 실에서 

좌 의 빈도가 높아지고 심리  불편감이 커지게 

된다(Ellis & Maclaren, 2005). 내  자기애

를 가진 사람들은 국화 등 부 응 인 인지  

정서조 을 주로 사용한다(김진희, 2011).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내  자기애와 SNS 독경

향성의 계에서 인지왜곡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았다.

한 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성의 계

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살펴보았다. SNS는 사

용의 주요한 목 이 계형성과 유지에 있다. 이

은․박 주․허창구(2016)는 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성 간의 계에서 인 계문제가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내  자기애

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고 

실수에 한 두려움과 불안이 높아 사회  상황을 

피하는 경향이 높다(Dickinson & Pincus, 2003).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학생들에게는 사회  상황

을 피하면서 자기애를 충족시켜  수 있는 SNS

가 매력 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왜곡과 사회불안간의 계를 살펴보면, 인

지왜곡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유지시킨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사회  상황에서 

역기능  사고로 인해 인지왜곡이 일어나 사회  

수행에 부정  평가를 내려(Beidel et al., 2000) 

사회불안의 생리 , 정서  반응  회피 행동을 

래한다(김정민, 2008).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해 인지왜곡을 수정하여 재구성하고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을 둔 인지행동집단상담이 효

과 이라는 연구결과 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Albano et al., 1995; Gallagher et al., 2004).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  자기애는 인지왜

곡 경향이 높아 사회불안을 야기하며 높아진 사

회불안은 SNS 독경향성을 높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요즘 문제가 되

고 있는 SNS 독경향성에 향을 주는 변인들

을 밝  학생의 건강한 SNS 사용을 돕고 SNS 

독 방을 한 학문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이에 한 연구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연구가설 1. 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

성의 계에서 인지왜곡이 매개역할을 할 것

이다.

∙연구가설 2. 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

성의 계에서 사회불안이 매개역할을 할 것

이다. 

∙연구가설 3. 인지왜곡과 SNS 독경향성 간에 

사회불안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안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 다. 연구모형은 인지왜곡과 사회불안의 부

분매개모형이고 안모형은 인지왜곡과 사회불안

의 완  매개모형이다. 



104 ▪ 사회과학연구 제30권 4호(2019)

<그림 1> 연구모형과 안모형 

2. 이론  배경

1)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사람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심사를 표 하

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빠르고 쉽게 소통한다. SNS

를 통해 공간과 시간에 상 없이, 인 계 기술

이 없어도 방향으로 계를 형성하며 의사소통

을 할 수 있다. 이러한 SNS의 기능은 학생들에

게 인정과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켜 다. 하지만 

SNS 피로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 한 늘고 

있다. 이들은 과다사용, 원치 않는 인맥형성, 사생

활 노출  정보과다 등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

다. 이는 SNS 독으로 이어져 온라인상의 인

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단  내성이 나타

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정소 ․김종남, 

2014).

SNS 독과 련한 심리  변인으로 내  

자기애가 있다. 내  자기애는 과시  태도, 과

장되고 웅 한 자기지각과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

는 성향을 가진다(강선희․정남운, 2002).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만 타인으로부터 심이 집 되는 것을 불편

해 한다. 그러나 심리 기 에는 타인의 심과 칭

찬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

성 때문에 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독

에 취약하며(조성 ․서경 , 2013). SNS 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이지은, 

2015). 

사람들은 SNS상에서 타인에게 감동  정정

서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트들을 이용해 자

신의 이미지를 리한다(김선미․서경 , 2015). 

실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상의 커뮤니티에

서 칭찬과 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 일 것이다

(Buffardi & Campbell, 2008). 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성 간에 계는 최근 연구들을 통

해 유의미한 계가 있음이 밝 지고 있다(류경

희․홍혜 , 2014; 조성 ․서경 , 2013).

2) 내현적 자기애 및 인지왜곡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

Greenfield(1999)는 개인 성격과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독특한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인터넷 독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내  자기

애 성향이 의 해결과제인 인터넷 독을 일

으키는 성격이라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안

도연, 2008; 이계정, 2006). 

내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반응이나 

비 에 민감해 부정 인 평가를 상하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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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회피하는 등 외 으로는 소극 이고 수

어하는 경향이 있다(손정선, 2010). 그러나 이러한 

행동 이면에는 ‘나는 상처받거나 거 당해서도 안 

되며,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

는 생각이 마음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Cristian, 

2002). Glickauf-Hughes & Mehlman(1994)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부분 비 실 으로 왜곡되어 개인화, 이분법  사

고, 국  해석 등의 인지  오류를 자주 범하게 

된다고 하 다.

Davis(2001)는 병리  인터넷 사용을 설명하는 

인지-행동 모형을 통해 인터넷 독 증상에 공헌

하는 변인으로 부정  인지, 인지  왜곡 등이 있

음을 설명했다. 

내  자기애자들은 세상을 왜곡되게 지각함

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유지하며(권석만․안은정, 

2000). 매체의 지속 인 사용, 즉 독으로 연결된

다(Eighmey & McCord, 1998).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내  자기애는 

인지  왜곡을 통해 인터넷 독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S 독경향성은 스마트폰 

독과 한 계를 보이며 스마트폰 독은 인

터넷 독과 높은 유의미한 상 을 보고하고 있다

(김동일 외, 2012). 이에 아직 많은 련 변인들이 

밝 지지 않았지만 인터넷 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SNS 독경향성 내  자기애가 인지  

왜곡을 통해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칠 것

임을 측해 볼 수 있다.

3) 내현적 자기애 및 사회불안과 SNS 중독경

향성 간의 관계

윤성민․신희천(2007)은 내  자기애와 사회

불안간의 유의미한 계를 보고했다. 내  자기

애는 사회  자기효능감과는 부  상 을 나타냈

다(이상미․이숙, 2009). 손정선(2010)에 의하면 

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인 불안이 높

고, 사회  자기효능감이 낮아 인 계에 민

하여 계에 한 두려움이나 불편감이 높다는 

것이다.

이계정(2006)은 인터넷 보상경험을 매개로 내

 자기애가 인터넷 과다 사용에 향을 미친

다고 보고했다. 안도연(2008)은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이 인터넷 독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내  자기애의 성격을 갖

은 사람은 인터넷에서의 익명의 상호작용에 강

하게 끌리게 되고 실에서보다 인터넷상 자기

가 보다 쉽게 화를 나  수 있게 된다(권재환, 

2005).

내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과 공격성이 높고(박세란․신

민섭․이훈진, 2005), 인 계에 민하여 불안

감과 두려움이 높다(손정선, 2010).

사회불안은 인 계를 회피하게 만드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어든 사회  자극과 인 계의 

통제는 사회불안을 가진 개인을 인터넷에 더욱 몰

입하도록 해(Erwein, Turk, Heimberg, Fresco, 

& Hantula, 2004)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경향을 높게 한다(한기홍, 2008). 지나치게 

수 어하고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인터넷과 같

이 비교  안 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Young, 1998).

내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  상황에

서의 실패로 인한 불안 상황을 피하면서 시간과 장

소의 제약 없이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실시간으

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찾게 된다(우공선․강재원, 

2011). 다시 말하면, 내  자기애가 높을수록 사

회불안이 높고 SNS 독경향성이 높음을 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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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현적 자기애, 인지왜곡 및 사회불안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내  자기애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소외감과 

같은 부정 인 정서와 주  불편감을 자주 경험

한다(강문선․이 순, 2011; Hendin & Check, 

1997; Ryan & Xenos, 2011). 이러한 부정 인 정

서는 인지왜곡과 련된다. 권석만․한수정(2000)

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의 신념이 비 실 으로 

왜곡되어 있어 개인화, 국  해석, 이분법  사고 

등 인지왜곡을 자주 일으킨다고 하 다. 

인지왜곡은 인 사회  자극에 한 선택

 주의, 자신의 사회  행동  수행능력의 합

성에 한 역기능  사고, 자신의 사회  수행에 

한 과소평가, 자신에게 이 맞추어진 높은 주

의 수  등을 포함한다(Clark, 1999). 이러한 주의 

과정은 만족스러운 사회  수행을 방해하고 타인

의 부정 인 평가에 한 두려움을 가 시켜 사

회불안을 야기한다(김정민, 2008). 사회불안은 보

다 안 하게 지각되는 오 라인 계로 회피하게 

만든다(Young, 1998).

내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을 주는 부정 인 장면을 회피하여 보호하려는 특

징을 지니기 때문에 독에 더욱 취약하다(Kohut, 

1977). 독은 고통을 완화해주는 보상  경험에

서 출발하기 때문이다(김교헌, 2007). 

내  자기애가 높을수록 ‘나는 상처를 받아서 

안되고 거 당해서는 안된다’는 인지왜곡을 많이 

하게 되며 이러한 인지왜곡은 사회불안을 높여 

이를 피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SNS 독경

향성을 높인다는 구조모델을 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모델을 검증하여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심리  기제를 밝히

고 메커니즘을 명확히 제시하여 상담  치료  

개입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3. 방 법

1) 참여자

주․ 남지역 소재 학생 257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참여자  남자는 118명(45.9%), 여

자는 139명(54.1%)이었으며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0.45세(SD = 1.37),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19.26

세(SD = 1.23) 다. 참여자들의 SNS 평균사용시

간은 4.72시간(SD = 1.04)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SNS 중독경향성

정소 ․김종남(2014)이 학생을 상으로 개

발한 SNS 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 다. 척도

는 일상생활장애  조 실패, 부정 정서의 회피, 

몰입  내성, 가상세계지향성  단의 4개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4  척도 24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서 Cronhach’s α는 

체 .94, 일상생활장애  조 실패 .87, 부정 정서

의 회피 .85, 몰입  내성 .86, 가상세계지향성 

 단 .87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AVE)는 

.89로 나타났다.

(2)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 Scale: CNS)

Akhtar & Thomson(1982)이 작성한 자기애

 성격장애 특성을 심으로 강선희․정남운

(2002)이 표 화한 내  자기애 척도를 사용하

다. 척도는 목표 불안정, 착취  자기 심성, 

인정욕구  거 자기 환상, 과민  취약성, 소심 

 자신감 부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5  척도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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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ronhach’s α는 체 .84, 목표 불안정 .81, 

착취  자기 심성 .78, 인정욕구  거 자기 

환상 .84, 과민  취약성 .82, 소심  자신감 부

족 .68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AVE)은 .87로 

나타났다.

(3) 인지왜곡(Maladaptive Thought Scale)

이정윤(2007)의 부 응  사고 척도를 사용하

다. 자기 비하, 임의결론내리기, 자기 심화, 문제

행동 과소평가, 완벽과 인정추구, 타인비난, 자신비

난, 부정경험 과 평가, 낮은 인내력의 9개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5  척도 4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hach’s α는 체 

.91, 자기비하 .81, 임의결론내리기 .89, 자기 심화 

.88, 문제행동 과소평가 .79, 완벽과 인정추구 .87, 

타인비난 .76, 자기비난 .79, 부정경험 과 평가 .80, 

낮은 인내력 .82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AVE)

은 .83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ve 

Anxiety Scale: SIAS)

Mattick & Clarke(1998)의 사회  상호작용

불안 척도에 해 김향숙(2001)이 표 화한 척도

를 사용하 다. 척도는 인지, 정서, 행동 반응의 3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5  척도 19

문항이다. 연구에서 Cronhach’s α는 체 .92, 인

지 .89, 정서 .93, 행동 .91로 나타났다. 평균분산

추출(AVE)은 .81로 나타났다. 

3)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2018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주지역 학생 

 최근 6개월 이내 평일 1일 평균 SNS 사용 시

간이 4시간 이상인 학생을 상으로 연구에 

한 동의  설문에 한 비 유지에 해 설명하

고 설문을 실시하 다. SNS 1일 평균 4시간은 

인터넷 독 기  시간(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에 근거했다. 총 262부를 배부하여 무성의하게 응

답한 5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25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분석을 해 SPSS 18.0, 

AMOS 18.0을 사용하 다. 분석 방법으로는 구

조모형을 살펴보기 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

하 다. 

4. 결 과

1) 내현적 자기애, 인지왜곡,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내  자기애, 인지왜곡, 사회불안, SNS 독

경향성 간의 상 계를 먼  살펴보았다. 측정변

인들의 다변량 정상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1>에 

그 결과를 제시하 다.

구분
내

자기애

인지

왜곡

사회

불안

SNS 독

경향성

내 자기애 -

인지왜곡 .37*** -

사회불안 .32*** .42*** -

SNS 독경향성 .45*** .31*** .37*** -

평균 3.27 2.83 2.95 3.13

표 편차 .23 .41 .37 .28

왜도 .38 .48 .42 .25

첨도 .34 .33 .27 .23

*p <.05, **p <.01, ***p <.001

<표 1> 측정변인들간의 상 계수

<표 1>의 상 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 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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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다. 내  자기애는 

인지왜곡(r = .37), 사회불안(r = .32), SNS 독

경향성(r = .45)과 정 상 , 인지왜곡은 사회불

안(r = .42), SNS 독경향성(r = .31)과 정 상

, 사회불안은 SNS 독경향성(r = .37)과 정

상 이 나타났다. 각 측정변인들의 다변량 정상분

포를 보기 해 왜도와 첨도를 구하 다. 그 결과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결정계수 R2가 .01～.06 

으로 나타나고 있고 변량팽창계수(VIF)가 1～2

사이에 나타나고 있어 다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

나지 않았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을 분석하 다. <표 2>에 

그 결과를 제시하 다.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모형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은 <그림 2>

에, 변수 간 계 모형 계수는 <표 3>에 제시하

다.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

화계수

표

오차

표 화

계수

내

자기애

목표불안정 1.00 .73

거 자기 .83*** .01 .79

자기 심성 .66*** .01 .73

과민 .60*** .01 .68

소심 .95*** .02 .71

인지

왜곡

임의결론 1.00 .83

자기비하 .56*** .01 .89

문제행동 .78*** .01 .84

자기 심화 .34*** .01 .76

완벽 .73*** .02 .84

자기비난 .94*** .06 .82

타인비난 .78*** .01 .87

낮은인내력 .42*** .01 .82

부정경험 .35*** .01 .67

사회

불안

인지 1.00 .84

정서 .95*** .02 .77

행동 .94*** .02 .85

SNS 

독

경향성

일상생활장애 1.00 .68

몰입  내성 .85*** .01 .85

부정정서회피 .77*** .01 .88

단 .72*** .02 .79

***p <.001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석 결과

<그림 2> 내  자기애, 인지왜곡, 사회불안, SNS 독경향성 간의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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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 화계수 표 오차 표 화계수 R2 t

내 자기애 ￫ 인지왜곡 .38 .05 .27 .18 14.74***

내 자기애 ￫ 사회불안 .23 .02 .15 .15 6.53***

내 자기애 ￫ SNS 독경향성 .43 .13 .39 .28 21.33***

인지왜곡 ￫ 사회불안 .33 .03 .43 .34 10.94***

인지왜곡 ￫ SNS 독경향성 .32 .04 .30 .20 8.23***

사회불안 ￫ SNS 독경향성 .42 .07 .35 .22 3.64***

***p <.001

<표 3> 구조모형에서 변수간 계(N = 257)

<표 3>의 구조모형에서 변수 간 계를 살펴보

면, 내  자기애는 인지왜곡(β = .27, t= 14.74 

p < .001), 사회불안(β = .23, t= 6.53 p < .001), 

SNS 독경향성(β = .43, t= 21.33 p < .001)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왜곡은 

사회불안(β = .33, t= 10.94, p < .001), SNS 

독경향성(β = .32, t= 8.23 p < .001)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SNS 독경

향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2, t= 

3.64, p < .001).

연구모형과 안모형의 합도를 살펴보았다. 결

과는 <표 4>에 제시하 다.

 χ2 df TLI CFI RMSE(CI)

연구모형 293.96 80 .981 .987 .051(.049-.055)

안모형 301.04 81 .955 .942 .063(.061-.067)

CI = 90%에서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표 4> 연구모형  안모형의 합도 지수

연구모형과 안모형의 합도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은 χ2 = 293.96(df = 80, p < .001), 

합도 TLI = .981, CFI = .987로 기 치인 .90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 = .051로 .08보다 

작게 나타나 요인구조가 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안모형은 χ2 = 301.04(df = 81, p < .001), 

합도 TLI = .955, CFI = .942로 기 치인 .90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 = .063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모형은 합도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7.08). 따

라서 연구모형을 채택하 다. 

매개효과 검증을 해 부트스트랩 차를 사용

하 다(Shrout & Bolger, 2002).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
체

효과

직

효과

간

효과

내 자기애->인지왜곡->

SNS 독경향성 
.197 .027 .170**

내 자기애->사회불안->

SNS 독경향성
.269 .194 .075**

인지왜곡->사회불안->

SNS 독경향성
.264 .232 .032**

**p <.01 

<표 5> 구조모형의 직 효과, 간 효과  체효과

5. 논 의

본 연구는 SNS 독 경향성이 높은 학생을 

상으로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

들의 구조  모형을 밝  SNS 독을 방하고 

교육  상담  제언을 한 학문  정보를 제공

하는데 연구 목 이 있다. 

주요한 연구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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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성 간에 인지왜곡

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내  자기애 성향이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친다는 조성 ․서경 (2013)  김선

미․서경 (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내  자기애가 인지왜곡을 매개로 SNS 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내  자

기애가 높을수록 개인화, 국화 등 인지왜곡의 

경향이 높다는 김진희(2011)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인지왜곡이 인터넷 독을 설명하는 주요

한 변인임을 밝힌 Davis(2001)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즉 내  자기애가 높은 학생일수록 

불편한 사회  상황들을 자신과 연결 짓는 개인

화, 끝이라고 생각하는 국화의 인지왜곡을 더 

많이 하게 된다. 한 이러한 인지왜곡이 높을수

록 학생들은 사회  상황에서 물러나 SNS상에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불편

한 사회  상황을 피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성 간에 

사회불안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내  자기애가 사회불안과 유의미

한 계가 있음을 보고한 손정선(2010)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며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인터넷 독 

경향이 높다는 한기홍(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 한 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성 간

에 인 계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이 은, 박

주․허창구(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내

 자기애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과시 이며 과도한 찬사를 받고 싶어 

하나 상처받거나 거 당하는 것에 민감하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해 내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스

트 스와 사회불안이 은 온라인상에서 인

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여 SNS에 더욱더 빠져

드는 것이다.

셋째, 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성 간에 

인지왜곡과 사회불안이 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내  자기애가 높을수록 인지왜

곡이 높아지고 사회불안이 높아지며 SNS 독경

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  

자기애와 인지왜곡간의 계를 보고한 Glickauf- 

Hughes와 Mehlman(1994), 인지왜곡과 사회불

안 간의 계를 보고한 김정민(2008), 사회불안과 

인터넷 독 간의 계를 보고한 Young(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내  자기애가 높은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의 취약성이 인지를 더

욱 왜곡시켜 사회  불안감을 높이고 높아진 사

회  불안감은 실의 인 계를 SNS 상의 

인 계로 옮겨 독경향성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SNS 독 방과 교육, 상담을 해서 내

 자기애 성향과 인지왜곡을 살펴보고, 사회불

안경향성을 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인지왜곡과 사회불안을 통해 내  자기

애와 SNS 독경향성의 간 매개효과를 나타낸 

연구모형이 직 매개효과를 나타낸 안모형보다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내  자

기애가 인지왜곡과 사회불안을 통해 SNS 독경

향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은․박 주․허창구(2016)는 학생을 

상으로 내  자기애와 SNS 독경향성 간에 

인 계문제가 완 매개함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을 투입해도 내  자기애

와 SNS 독경향성 간의 계가 여 히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과 

변인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이 은․박 주․

허창구(2016)는 일반 학생과 학원생을 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SNS 

독경향성이 높은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 다. 일반 학생의 경우 내  자기애가 

SNS 독경향성을 직  높이지는 않지만 SNS 

독경향성이 높은 학생들은 내  자기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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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SNS 독경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SNS 

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인지왜곡과 사회불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SNS를 높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SNS 독경향성에 향

을 미치는 구체 인 변인들을 밝 내고 그 변인

들 간의 구조 계를 밝 냈다는 이다. 개인

의 성향을 이해하고 인지왜곡과 사회불안 등 심

리  특성을 악하여 그에 맞는 개별화된 상담

략을 사용한다면 SNS 독을 방하고 효과

인 상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SNS 

독 방과 치료를 해, 먼  내담자의 내  자

기애 성향을 세부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  자기애 성향  거 자기가 

가장 많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와 련된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이러한 자신의 

욕구  특성을 악하도록 돕고 정 으로 충

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 다면 SNS 

독경향성을 여 SNS 독을 방하는데 효

과 일 것이다. 그 후 인지왜곡과 사회불안 등을 

평가하여 그 계성을 해석하고 감소시켜 으로

써 SNS 독경향성을 가진 학생이 스스로 조

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을 것이다. 한 내

 자기애, 인지왜곡, 사회불안 등의 변인들은 

인 계  요소와 련된다. SNS의 주된 기능

이 인 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사회기술 훈련 

등 인 계 향상을 한 로그램을 통해 인

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SNS 독 경향성

이 높은 내담자를 조력하기 한 사례개념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첫째, SNS 독경향

성에 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들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추후 오 라인 상의 인 계, 가족 

계 등을 추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 라

인 상의 계를 살펴본다면 내담자의 SNS 독

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해 보다 객

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SNS 독경향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주로 구와 어떤 내용의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본다면 SNS 독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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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in College Students: 

Mediation Model of Cognitive Distortion and Social Anxiety

Min Jeong

Gwa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variables affecting SNS addiction tendency and 

provide information on treating and preventing SNS addiction tendency in college student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xamined among covert narcissism, cognitive distortion, social 

anxiety, and SNS addiction proneness in college students. A total of 257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To examine the effect, all subjects completed Covert Narcissism Scale, Maladaptive Thought 

Scale, Social Anxiety Scale, and SNS Addiction Proneness Inventory. The important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distortion was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nxiety was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nxiety was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distort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Therefore, the study model was found to be 

more suitable than the alternative model. The results suggest planning counseling and therapeutic 

approaches by taking into account personality,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in order to reduce 

SNS addiction proneness in college students. It further suggests social variables that affect SNS 

addiction proneness for follow-up research.

Keywords: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Proneness, Covert Narcissism, Cognitive Distortion, 

Social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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